
사랑하도록 서로 도와주어요!
형제 여러분, 기뻐하십시오.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. 서로 격려하십시오. 

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. 
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. 

( 2 코린 13,11 )

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 자주 얘기하세요. 어느 날 
예수님께서는 제자인 니코데모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주 
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, 그분의 
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고 
설명하세요.

폴은 영국에서 살아요. 같은 반 친구들 두 명이 폴을 자주 
놀렸어요. 폴은 친구인 크리스토프에게 물었어요. “어떻게 
해야 하지?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계속 저러네.”

크리스토프는 이렇게 제안했어요. “예수님께 그 애들을 더 
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청하자. “며칠 후, 폴은 
자신의 생일에 모두와 파티를 하려고, 학교에 과자 한 상자를 
들고 갔어요. 

담임 선생님께서는 두 명의 친구들과 같이 과자를 옆 반에도 
나눠주자고 하셨어요. 폴은 친한 친구들과 하고 싶었지만, 
놀리는 두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어요. 두 친구는 
놀라워하며 함께 나눠주러 갔고, 그날부터 서로 친구가 
되었어요. 

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예수님의 
말씀을 기억하면서,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
실천했어요.

그리스도인들이 기쁘게 서로 용기를 주고, 한마음으로 
평화롭게 돕고 사는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.

어린이 
생활말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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ⒸPAFOM, 어린이 생활말씀의 내용과 그림은 4젠본부에서 제공합니다. 4젠은 끼아라 루빅에 의해 설립된 포콜라레 운동의 어린이들입니다.


